
삼성서비스지회 여러분께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걱정해주고 아껴주신 부양지부 여러분 또 전국의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 곳에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배현 조합원의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꼭 병원비마련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양산분회 분회장 염호석

1979년 출생

2010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입사

2012년 10월  열악한 노동조건 견디지 못하고 퇴사

2013년 2월 사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재입사

2013년 7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조합원 가입

2013년 8월 양산분회장 취임

2014년 5.9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단협 쟁취! 생활임금 쟁취! 노조탄압 중단!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돌입

2014년 5.12~14 서울 삼성전자 본관 앞 상경투쟁

2014년 5.17(토) 투쟁 승리 위해 산화

아버지, 어머니께

두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는 편지라 죄송합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자랑스런 아들이 되고팠는데 평생 속만 

썩이고 또 이렇게 두 분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아들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만 결코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저의 희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선택이 맞다 생각합니다.

아들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글만 남겨 죄송해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에게도 미안하다 전해주세요. 편지도 전해주시구요.

두 분을 사랑하는 아들 석이가

유   서

故 염호석 열사


